
정전사태로 태양광 소재 생산 피해
청주산단, 피해액 15억원 상당 … 용광로 파손에 중간제품 폐기로

9월15일 발생한 초유의 정전사태로 청주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에 따르면, 9월16일 오전 11시 현재 21사에서 20여억원의 직접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태양광 소재 생산기업은 9월15일 오후 4시43분부터 2시간 40여분동안 정전되는 바람에 15억원의 직접

피해를 입었다.

관리공단 관계자는 “태양광 소재 생산기업은 용광로를 식히는 냉각기가 갑자기 작동을 멈춤으로써 폭발을

막기 위해 소방차까지 동원했다”며 “결국 용광로가 파손되고 안에 있던 중간제품도 다 망가졌다”고 밝혔다.

청주공단 입주기업 340여개 중 정전이 발생한 곳은 230여사로 조사됐다.

아직 정확한 피해규모가 집계되지 않아 청주산단의 정전사태 피해액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공단의 다른 관계자는 “설비나 제품이 파손됐다면 직접피해액만 수십억원으로 2차ㆍ3차 피해액까지 포

함하면 피해규모가 엄청날 것”이라며 “앞으로 정부의 대책을 지켜보면서 대응방침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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